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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삭제 왜…공무원 아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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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곽튜브(사진=SNS 캡처) 2026.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

고 있다. 특히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곽튜브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해당 시설을 태그하고 '협

찬'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아내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문구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혜택 범위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는 최소 69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룸 업그레이드만 적용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이 수백만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곽튜브 개인의 영향력으로 제공된 혜택이라 해도 실제 이용자가 공무원인 배우자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논쟁이 불거진

상황이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아들을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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